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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및 공공연의 지식재산 활동, 전반적으로 개선

- 특허청, 「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」 결과 발표 -

□ 2015년 기업 및 공공연(대학포함)의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

구축은 개선되고 R&D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등

전략 활동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특허청(청장 최동규)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(위원장

홍순직)는 『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』조사결과를

발표하였다.

< 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개요 >

o (조사 기간) ‘15. 7. 16. ~ 10. 15.(3개월,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행)

o (조사 대상) 지식재산 활동실적이 있는 기업 및 공공硏

- 산업재산권 2건 이상 출원(‘12～’13년) 및 1건 이상 등록(‘10～’14)한

총 25,415개의 기업 및 공공연 중 4,608개 추출 및 조사

* 기업 4,359개, 공공연 249개

** 대기업·중견기업·중소기업별 규모를 고려하여 표본 추출

- 최종 응답 : 1,237개(기업 1,041개, 공공연: 196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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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번 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, 기업과 공공연

모두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을 보유한 비율이 전년

도에 비해 크게 상승했으며

ㅇ 선행특허(기술)조사, 예비평가 및 실사활동, 직무발명제도

활용 등 지식재산의 창출,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전략적인

활동도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.

ㅇ 다만 특허 활용비율의 경우 공공연은 증가세로 나타난 반면,

기업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.

주요 조사결과 

□ (기업의 인프라 보유)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

기업의 비율은 2015년 75.1%로 전년도 대비 5.8%p 증가하였고,

ㅇ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 역시 2015년 20.6%로 전년도

대비 7.8%p 증가하였다.

※ 담당조직 보유 비율(기업) : 69.3%(’14) → 75.1%(’15)

※ 전담인력 보유 비율(기업) : 12.8%(’14) → 20.6%(’15)

□ (기업의 지식재산 선행활동) 전체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

선행특허(기술)조사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2015년

75.1%로 2014년 74.2% 대비 0.9%p 증가하였고

ㅇ 출원 등에 앞서 예비평가를 수행하는 기업의 비율은 2015년

39.3%로 2014년 29.7% 대비 9.6%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

ㅇ 기업의 보유 지식재산에 대한 실사 평가 수행 비율은 2015년

38.4%로 2014년 27.9% 대비 10.5%p 증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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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)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

및 활용하는 비율은 55.6%로 전년도 대비 4.1%p 증가하였다.

※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비율(기업) : 51.5%(’14) → 55.6%(’15)

□ (기업의 지식재산 활용) 기업의 총 보유 특허 대비 활용

특허의 비율은 2015년 77.4%로 전년도 대비 4.8%p 감소

하였다.

※ 특허의 활용 비율(기업) : 81.6%(’14) → 77.4%(’15)

□ (공공연의 인프라 보유) 공공연의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

비율은 2015년 96.1%로 전년도 대비 2.1%p 증가하였으며,

전담인력 보유 비율 역시 2015년 51.2%로 전년도 대비

2.4%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※ 담당조직 보유 비율(공공) : 94.0%(’14) → 96.1%(’15)

※ 전담인력 보유 비율(공공) : 48.8%(’14) → 51.2%(’15)

□ (공공연의 선행활동) 선행특허(기술)조사를 실시하는 공공연의

비율은 2015년 68.4%로 전년도 대비 4.0%p 증가하였고,

ㅇ 예비평가 수행 비율은 61.8%, 실사 평가 비율은 59.4%로

각각 0.9%p, 5.7%p 증가하였다.

※ 선행특허(기술)조사 수행 비율(공공) : 64.4%(’14) → 68.4%(’15)

※ 예비평가 수행 비율(공공) : 60.9%(’14) → 61.8%(’15)

※ 실사 평가 수행 비율(공공) : 53.7%(’14) → 59.4%(’15)

□ (공공연의 직무발명제도 도입)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

및 활용하는 공공연 비율은 94.8%로 전년도 대비 1.3%p

증가하였다.

※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비율(공공) : 93.5%(’14) → 94.8%(’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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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공공연의 지식재산 활용) 공공연의 총 보유 특허 대비

활용 특허의 비율은 2015년 32.9%로 전년도 대비 0.8%p

증가하였다.

※ 특허의 활용 비율(공공) : 32.1%(’14) → 32.9%(’15)

평가 및 활용

□ 이번 조사결과는 지식재산의 효과적 획득과 활용이 기관의

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 하에 민간 및 공공

분야에서 관련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지식재산의 창출․

보호․활용을 둘러싼 전반적인 활동을 점차 체계화하고

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.

ㅇ 특히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

것은종업원의권리의식이높아진것도있지만기업측에서의

기술 및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이

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.

□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“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

으로 기업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,

특허의 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

기울이겠다”고 밝혔다.

□ 한편, 특허청은 본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

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(http://www.kipo.go.kr)에 공개할

예정이다.


